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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·기술·기후변화는 상호 순환적 연쇄를 형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. 더구

나 이러한 변화는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인식, 성찰, 대응에 요구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점

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. 합리적 선택이나 이성적 판단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근대적 

희망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이유이자, 변화를 ‘위기’이면서 동시에 ‘기회’로 만들 사회공학적 의지와 노력

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 

2026년 4월호 ‘이달의 초점’은 ‘거대변화의 도전과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향한 응전’이라는 주제 하에 

네 개의 원고로 꾸려졌다. 첫 번째 글에서는 거대변화로서 인구․기술․기후 변화의 양상과, 대안 담론으로서 

지속가능성 논의와 접근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. 이후 세 개의 글은 각각 인구·기술·기후변화가 촉발하

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범주를 각론 수준에서 다루었다. 이번 호의 초점

이 향후 관련 논의와 대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


